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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학교 기획처에서는 동문과 후진의 귀감

이 되는 제20회 「자랑스러운 서울대인」 후보를 추

천받고 있다. 

후보자 추천대상은 서울대학교 동문 또는 서

울대학교에서 장기간 봉직한 분으로 국가와 인류

사회발전에 크게 기여하여 서울대학교를 빛낸 사

람이다. 후보추천기간은 2010년 7월 31일까지이

며, 후보추천요령은 소정양식에 후보의 인적사항

과 업적을 접수처로 우송 또는 이메일 shu@snu.

ac.kr로 제출하면 된다.

‘자랑스러운 서울대인’후보추천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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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제25대 학장 겸 

법학대학원 제2대 원장 이ㆍ취임식이 지난 

6월 1일 서암(瑞岩)법학관 2층 포럼에서 

대학관계자, 내외귀빈등 100여명이 참석

한 가운데 열렸다. 이날 행사는 김건식 전 

학장의 이임사와 정종섭 신임학장의 취임

사, 법대동창회 김경한 회장의 축사로 진

행됐다. 

정종섭 신임 학장은 취임사를 통해 로스쿨 제도 시행 초기 많은 어려움이 있었으나 오늘날의 안

정된 로스쿨로 정착시킨 일을 해낸 김건식 학장에 이어 학장 일을 맡게 되어 걱정이 앞선다고 하였

다. 이어 서울법대는 한국의 법학과 법률가의 양성을 주도하며 우리나라의 가장 선두에 서있는 대

학으로서 국가와 사회에 봉사하는 지도자를 양성하고 졸업생들이 세계에 나가서 활동할 수 있도록 

글로벌 리더로 만들어야 하는 사명이 있다고 강조하며 혼자서는 이 일들을 할 수는 없겠지만 다른 

분들과 국가와 사회의 적극적인 지원이 있다면 가능할 것이라며 취임사를 마쳤다.

김건식 전 학장은 이임사에서 2년 간 학장으로 일하면서 많은 분들의 도움을 받았다며 감사의 

인사를 전하며 서울법대 학장으로 일하면서 국민들로부터 서울법대에 대한 신뢰를 느끼는 일이 많

았기에 앞으로 여러 일을 하게 될 때 이러한 신뢰를 잊지 않아야 할 것임을 당부하였다. 또, 아직

은 로스쿨이 미완성이고 해야 할 일들이 많아 이대로 퇴임하는 것이 죄송하지만 정종섭 학장이 있

기에 든든한 마음으로 물러날 수 있다고 하면서 앞으로 평교수로서 정 학장의 성공을 위해서 열심

히 노력하겠다고 말하였다. 이어 법대동창회 김경한 회장의 축사가 있었다. 김경한 회장은 새로

운 미래를 여는 정종섭 신임학장과 2년 간 학장직을 맡아 최선을 다한 김건식 전 학장에게 인사를 

전하고 동문회로부터의 적극적인 지원을 바탕으로 앞으로 원만한 협조 관계가 이루어질 것을 기

대한다며 끝을 맺었다. 

한편, 교무부학장 겸 교무부원장에 한기정 교수, 학생부학장 겸 학생부원장으로 고학수 교수, 

기획부학장 겸 기획부원장으로 전종익 교수가 임명되었다.

정종섭 법대학장 

겸 법학대학원장

한기정 교무부학장 

겸 교무부원장

고학수 학생부학장 

겸 학생부원장

전종익 기획부학장 

겸 기획부원장

연락 및 접수처
서울특별시 관악구 관악로 599 서울대학교 기획처
(TEL : 880-5082, FAX : 889-74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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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관식

서울법대 역사관 개관식 기념촬영

 김건식 학장 

서울법대 역사관 현판 제막식

서울법대 역사관 관람 모습

우리나라 최초의 국립법학교육기간인 법관양성소를 연원으로 계승 발전해 온 서울법대

의 전통과 발자취를 담은 ‘서울법대 역사관’ 개관식이 지난 5월 6일 열렸다. 

김건식 학장은 인사말에서 “서울법대는 대한민국의 눈부신 발전을 이끈 수많은 인재를 

배출한 산실이자 이 땅의 법학연구를 선도한 구심점의 지위를 지켜왔다. 지난해 법학전문

대학원으로 탈바꿈하는 일대 전환기를 맞아 역사와 전통이 단절로 이어지지 않도록 역사관 

개관을 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어 “역사관은 여러분이 가꿔 나가야할 나무와 같은 것이

며, 서울법대 역사관이 우리 고향의 느티나무와 같은 존재가 되었으면 한다.”고 하며 인사

를 마쳤다. 이후 역사관을 마련하는데 도움을 준 분들에게 감사의 뜻을 표하였으며, 역사관 

공사를 맡아준 시공테크 측에 감사패를 수여 한 뒤 김신복 부총장의 축사가 이어졌다. 

김 부총장은 “1985년 세워진 최초의 근대적인 법학교육관이 나라의 주권을 빼앗기면서 

경성법학전문대학으로 바뀌면서도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 나름의 법학교육을 해왔다. … 역

사관을 통해 서울대학교의 뿌리를 되찾게 되면 이것이 서울대학교가 세계로 나아가는 출발

점이 될 것이다. 로스쿨이라는 새로운 제도를 도입한 변혁의 시기에 김건식 학장과 많은 교

수들이 최고의 우수 과제를 해낸 것이다.”라며 축사를 마무리 했다. 

이어 최종고 교수의 ‘역사관의 의의와 과제’라는 주제로 기념강연이 시작 되었다. 최종

고 교수는 우리나라 법학의 교육과 연구에 버팀목이 된 여러 인물들을 소개하며 우리 법학

교육이 예로부터 세계 개방적이었음을 강조하였다. “하버드 로스쿨에는 저명한 법학 교수

들의 원본 문서가 고스란히 소장되어 있는데 학자들이 창의성 있는 연구를 하고 싶을 때는 

이곳을 가장 먼저 찾는다. 나는 그것이 부러웠다.” 며 최종고 교수가 역사관의 전신인 ‘귀

중문서실’을 구상하게 된 계기를 설명하였다. 최종고 교수는 역사관이 있는 서암(瑞岩) 법

학관을 두고 ‘Larchiveum’(도서관 Library와 문서고 Archive와 박물관 Museum 역할

을 동시에 하는 곳)이라고 칭하며 연구자들을 위해 ‘귀중문서실’의 기능을 발전시키는 것

이 가장 중요하다고 당부하며 강연을 마무리 했다.

2부 행사에서는 ‘서울법대 역사관’ 개관을 위한 현판 제막식이 있었다. 이에는 권이혁 

전  총장, 김건식 학장, 김신복 부총장, 김정국 법대동창회장, 박병호 명예교수, 손일근 총

동창회 상임부회장, 이상혁 법대장학재단 이사장, 최종고 교수가 참여했으며, 이후 기념

촬영과 자율관람을 하며 마무리 되었다. 

서울법대 역사관은 귀중문서 외에도  ▲ 서울법대의 약사 ▲ 서울법대의 변천사(법관양

성소 시기 - 일제 시기 - 정착기의 법대 - 성장기의 법대 - 중흥기의 법대 - 법대와 법학전

문대학원, 법대건축물 변천사) ▲ 서울법대의 학생운동과 문화(법대의 학생운동, 법대의 

학생문화) ▲ 자랑스런  법대인(법대 학장, 법대 명예교수, 법대 퇴임교수, 법대 동창회장, 

자랑스런 법대인) ▲ 법대의 추억 속으로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전시관 한쪽에 ‘기획전

시실’을 별도로 설치해 매학기별로 주제를 바꿔가며 운영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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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울법대’라는 곳

 지금부터 115년전 오늘 서광범 법부대신의 상

주로 고종 임금께서 윤허하여 설립된 법관양성

소의 제1회 졸업생 43명 중 이준(李儁)과 함

태영(咸台永)은 대표적 인물이다. 이들의 입

학시험에 “자기 고장의 명산물을 쓰라”는 문제

가 있었다. 당시 이선재(李璿在)란 이름의 이

준은 함경도 태생이기 때문에 당연히 북어(명

태)를 써야하는데, 다른 것을 썼다. 시험관은 

이준이 자기고장 명산물도 모르는 상식미달이

라고 불합격처리하려 했다. 그러나 이준을 잘 

알던 당시 형사국장 장박(張博)씨가 힘을 써 

합격하였다. 졸업때는 함태영이 수석이고 이

준은 16등이었다. 그런데도 이른바 ‘빽’이 든

든했던 이준은 한성지방재판소 판사가 되었다. 

갑신정변이 나서 장박 법부대신에게 체포령이 

종로에 나붙은 것을 이준이 보고 빨리 피신해

야 된다고 알렸다. 이로 인해 이준도 위험해져 

일본으로 망명하여 함태영이 이준의 검사시보 

자리를 맡게되었다. 둘이서 미묘한 선,후임자

가 된 것이다. 그 후 한 사람은 화란의 헤이그

에 가서 순국하였고, 한 사람은 대한민국 부통

령이 되었다. 함 부통령은 이준열사 기념사업

회장의 직을 맡기도 하였다.

1957년 부통령직을 그만 두고 세계일주의 

길에 오른 함태영은 헤이그에 들러 이준의 묘

를 찾아 참배하면서 뜨거운 회한의 눈물을 흘

렸다. 수행한 김정준 교수가 쓴 <함태영옹 세

계일주기>(1958)에 따르면, 이준과 함태영은 

친구로서 은근한 라이벌이었던 것 같다. 우리

는 여기서 법관양성소시절부터 유능한 법학도

들이 학창시절에는 성적으로 경쟁하고 사회에

서는 직장을 두고 경쟁하면서, 결국 한국인으

로서 국내외적으로 나라를 위한 인생의 길을 가

는 사실을 또렷히 보게 된다. 이것이 어쩌면 예

나 지금이나 우리가 지금 서있는 이 서울법대

라는 곳의 풍토요 생리일지도 모른다. 좋든 나

쁘든 이런 분위기가 한국의 현대사에 큰 함수

를 형성해왔다.

II. 민족사와 법대사

실로 법대의 역사는 민족사의 파란과 궤를 

같이해왔다. 법관양성소의 후신인 경성법학전

문학교 15회(1937) 졸업생으로 후일 서울대 동

양사학과 교수가 되어 법대에서도 <조선법제사

>를 강의하던 김성칠의 6.25동란일기를 보면, 

전쟁 중 부산에서 가교사를 짓고 강의를 하던 

광경을 이렇게 적었다.  

1951년 3월 4일 개다.

오전 중에는 툇마루에 나가서 한나절 햇볕

을 쬐고 오후엔 아직도 부기가 가시지 않은 얼 

굴 그대로 法大의 강의에 나갔다. 남하한 후 처

음의 강의이므로 몸이 아프다고 쉬기엔 내 마음

이 허락치 않았다. 재판소 앞 卞씨의 법률사무

소 방 한간을 빌려서 학생 스무나믄 명이 그 툇

마루에까지 넘칠 지경이고, 그리고 이 우리들

의 교실의 한구석엔 네댓 살 먹어 보이는 아기

가 낮잠을 자고 있었다. 이렇듯 苛烈한 현실 속

에서도 이러한 학문적 분위기를 가질 수 있는 

것이 여간 다행한 일이 아니며, 또 제군은 아무

리 비통한 현실 속에 처하여서도 그 현실의 힘

에 짓눌리기만 하지말고 이성적인 눈으로 현실

을 볼 수 있는 젊은 학도로서의 긍지를 가져야 

한다고 이야기한다는 것이 그 가열한 현실, 비

통한 사태를 표현함이 좀 지나쳤는지 학생들이 

이 구석 저 구석에서 훌쩍거리기 시작하여 나 

자신 자꾸만 목이 메었다.(김성칠, ｢역사 앞에

서｣, 1993, 314쪽)

그러면서도 법대 가교사 교문에는 유기천 

학장이 <하늘이 무너져도 정의는 세우라>라는 

표어를 라틴어로 Fiat Justitia Ruat Caelum

이라고 철제아취로 세워, 전란 속에서도 매일 

쳐다보며 공부하였다. 이러한 배포랄까 자신감

이 국난을 극복하고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법

치주의의 초석을 이루었던 것이라 하겠다.

물론 서울대에도 이데올로기의 갈등이 동

란의 소용돌이 속에서 얼마나 상처를 주었는지 

자세히는 모른다. 후일 본부에서 부역교수들을 

조사해 보고하라 했을 때 법대는 끝내 올리지 

않아 공백으로 남아있다. 

그 후 제1공화국, 4.19 학생 혁명, 5.16 등

의 정치적 불안정과 시회적 급변화 속에서 서

울법대는 가장 뛰어난 젊은 인재들을 뽑아 ‘법

의 지배’(rule of law)의 정신을 고취시키는 교

육을 면면히 실시해 왔다. 한 때는 육사와 법대

가 야합했다는 ‘육법당(陸法黨)’이란  별칭도 

나왔지만 가히 ‘서울법대시대’라는 말이 틀리

지 않을 것이다. ‘천하제일 서울법대’라는 대

내용 찬사는 무한경쟁의 세계화 시대에는 퇴색

해버렸다. 그러다 21세기를 맞으며 새 시대에 

맞는 로스쿨이라는 법학전문대학원 제도를 채

택하여 새 출발을 하고 있다. 이렇게 시대에 따

라 이름은 법관양성소, 법학교, 법학전문학교, 

법문학부, 법과대학 등으로 바뀌어 왔지만, 법

과 정의를 가르치는 법학교육의 실체와 정신은 

면면히 계속 발전되어온 것이다. 

Ⅲ. 세계개방적 교육

또 다른 측면으로 주목해야할 사실은 115년

서울법대 역사관 개관 기념강연

최종고 교수 

서울대학교 법대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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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법관양성소부터 법대의 교육은 세계개방적

이었다는 사실이다. 1908년도 교과과정을 보

면, 법학통론, 민법총론, 민사소송법, 형법총

론, 형법각론, 형사소송법, 상법총칙, 상행위

법, 어음법, 채권법, 물권법, 평시국제공법, 

경제학, 회사법, 수학, 일어실무연습으로 되

어있다. 다른 연도의 과목에는 현행법률, 법국

율례(法國律例), 소송연습 같은 과목도 보인

다. <법국율례>란 1804년 나폴레옹이 주재하

여 입법한 프랑스 민법전(Code Civile)을 말

하는데, 이것을 한문으로 번역 필사하여 교과

서로 가르치고, 그 필사본 수십 권이 아직도 법

대 도서관에 간직되고 있다는 것은 매우 흥미

있는 사실이다.

로랑 크레마지(Laurent Cremazy,金雅

始, 1837-1909)는 파리대학에서 법학을 공부

하여 베트남에서 법원장까지 지낸 원로법률가

인데 대한제국의 법률고문으로 와서 법관양성

소에서 프랑스법 <법국율례>를 가르치고, 관립

법어학교의 우등생을 개인교수하여 5사람이

나  법관양성소 교관으로 만들었다. 미국인 판

사출신 그레이트하우스(Clarence R. Great-

house, 具禮, 1846-1899)도 법관양성소에서 

강의를 하다 한국에서 일찍 서거하여 현재 양화

진 외국인 묘지에 잠들고있다.

에른스트 프랭켈(Ernst Fraenkel, 1898-

1974)은 독일에서 라드브루흐(Gustav Rad-

bruch) 등에게서 법학을 공부하고 유대인이기

에 미국으로 망명하여 미국법을 다시 공부하여 

한국의 미군정 법률고문으로 와서 서울법대에서 

최초로 <국제사법> 강의를 하였다. 당시의 제자

들은 지금도 훌륭했던 스승의 기억을 떠올린다.

헬렌 실빙(Helen Silving, 1906-1993)

은 폴랜드 태생으로 비엔나대학에서 한스 켈

젠(Hans Kelsen)의 제자이자 조수를 지내고 

유대인의 운명으로 미국으로 망명해 하버드 로

스쿨에 있을 때 유기천 교수를 만나 결혼하여 

1960년대에 서울법대와 사법대학원에서 강의

를 하였다. 유-실빙의 라이프 스토리는 세계

법학사의 축약판이며, 이것이 서울법대의 역사

가 세계법학에 직결되는 학문적 지평이기도 하

다. 이들은 하버드-예일에서 민주주의를 위한 

법학, 사회과학과 학제적으로 대화하는 법학을 

배워와 바로 서울법대의 법학교육의 기초로 삼

았으니 서울법대의 학문수준은 당시부터 그처

럼 높았던 것이다. 

일제시대의 경성제대의 법문학부 법학과에

는 비교적 리버럴한 교수들이 있었는데, 오다

카 도모오(尾高朝雄)교수는 제자 이항녕, 황

산덕 등에게 감화를 주어 서울법대의 법철학사

에도 계속 연결되고 있다. 로마법과 법률사상

사를 가르친 후나다 교지(船田享二)교수는 경

성제대 중앙도서관장으로 특히 귀중한 독일서

적을 구입하여 지금도 서울대중앙도서관의 구

관도서(지금의 고문헌자료)는 “국보급”으로 

자랑할 만하다. 후나다 관장 자신이 당시에 만

든 <귀중문서해제집>은 서울대 중앙도서관이 

자랑하는 가치있는 자료이다. 그의 노력으로 

에른스트 치텔만(Ernst Zittelmann) 교수, 페

르디난드 크니프(Ferdinand Kniep) 교수 같

은 독일 굴지의 학자들의 개인장서를 몽땅 입

수하여 소장하고 있는 것도 지금 보면 쾌거이

다. 사실 우리는 지금도 독일교수들이 와서 놀

라는 이런 귀중한 문서를 많이 소장하고 있는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한다.

1980년대에는 구한말 선교사의 손자 윌리

엄 쇼(William Shaw)박사가 하버드에서 한국

법제사로 쓴 Legal Norms in A Confucian 

State(1981)를 출간하고 바로 서울법대에서 

한국어로 한국법제사 강의를 하기도 하였다. 

그의 요절은 한국법사학계의 큰 손실이다.

2000년대에 들어서면서 시작된 Foreign 

Authority Forum은 벌써 200회에 가까이 외

국의 저명학자를 초청하여 강연과 토론을 하고 

있고, 법대 교수진도 전세계를 무대로 활발한 

국제적 학문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IV. 법대역사관의 연혁

이런 법대의 역사를 빠짐없이 담아 오늘

의 교훈으로 삼으려는 것이 역사관의 의의이

다. 서양에서는 산 지식은 어릴적부터 거의 

Museum에서부터 얻는다는 사실은 상식으

로 되어있다. 그러기 위하여는 우선 좋은 풍

부한 Museum이 있어야 한다. 유대인 박물관 

(Jewish Museum)을 한번 들어갔다 나온 사

람 중에 유대인이야말로 세상에 가장 위대한 민

족이라는 감동을 받지않는 자가 있는지 모르겠

다. 나도 베를린, 프랑크푸르트의 유대인박물

관, 워싱턴의 <홀로코스트 뮤지움> 등을 보고 

너무 큰 감동과 함께 Museum의 중요성을 실

감하였다.

내가 1988년 처음으로 하버드 로스쿨에 가

있을 때 Treasure Room이란 문서고를 보고 

크게 자극을 받았다. 거기에는 명성으로만 듣

던 올리버 홈즈(Oliver W. Holmes), 로스코 

파운드(Roscoe Pound), 론 풀러(Lon Full-

er) 같은 저명교수들의 오리지널 문서들이 고

스란히 분류 소장되어 있었다. 창의성 있는 연

구를 하려면 학자들이 이곳에서부터 연구를 시

작하는 모습을 옆에서 부럽게 관찰하였다. 그

리고 이러한 시설이 이루어지기에는 조셉 비일

(Joseph Beale)이라는 한 교수의 숨은 노력이 

깃들어 있었다는 사실을 알았다. 그의 초상화 

밑에는 이런 구절이 적혀있었다. Out of the 

Old Fields Must Spring and Grow the New 

Corns(해묵은 들판에서 새 곡식이 자란다). 

우리의 온고지신(溫故知新)이라 할까요?귀

중한 전통은 아름다운 것이다.

이런 구상을 하고 있을 때 고 김증한(金曾

漢)교수께서 정년퇴임하시면서 연구실에 갖고

계시던 학생출석부, 사진 및 편지, 메모 등을 

맡기셨다. 고 전봉덕(田鳳德) 전 대한변협회

장이시며 한국법사학회 회장께서 미국으로 떠

나시며 <대한변호사협회사>를 집필할 때 모은 

자료를 몽땅 기증해주셨다. 전 경기도지사를 

지내신 이흥배(李興培) 변호사께서 경성제대 

시절에 쓴 노트 등 귀한 자료를 주셨다. 이항녕

(李恒寧) 교수의 귀한 자료도 아드님 이재후(

李載厚) 전 법대동창회장께서 기증해주셨다. 

1993년에 법학연구동이 설립되면서  <귀중

문서실>이라 이름 붙여 공간을 확보하였다. 책

장과 진열대도 갖추어 꽤 아담한 문서고가 탄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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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것이다. <동아일보>에 한국최초의 법학전문

문서고라고 꽤 크게 보도가 나가고, 그것을 본 

현암사의 조상원(趙相元, 玄岩) 회장께서 80

세 노구를 이끌고 해방 후부터 발간한 법전 초

간본들을 손수 들고와 기증해주셨다. “위대한 

일은 항상 한 사람의 뜻과 정성으로 되는거요”

하시며 손을 꼭 잡아주시던 것이 너무 고맙고 

큰 힘을 복돋워 주셨다.

그 후 안경환(安京煥) 학장은 학생들을 위

해 상시 관람할 수 있도록 전시공간을 두배로 

확대시켜주었다. 이런 격려들을 받으며 본인은 

틈틈이 챙겨온 것인데, 지난해 로스쿨을 시작

하고 <서암 법학관>을 다행히도 <국산법학도서

관>을 껴안으며 신축할 수 있게 되어 이런 훌륭

한 공간이 생기고 김건식(金健植) 학장의 배

려로 <국산법학도서관>의 한복판에 역사관을 

앉히게 되었다. 아는 대로 <국산(菊山)>도서

관은 고 김택수(金澤壽) 국회의원께서 거금을 

쾌척하여 지어주신 국내 유일의 법학전문도서

관으로 선구적 역할을 담당하여왔다. 이번에도 

이상혁(李相赫) 전동창회장께서 <국산>을 지

을 때의 기억을 되살리시며 자상한 조언과 협

조를 주셔서 무척 감사했다. 그래서 동창회의 

측면도 최대한 전시하려했다. 졸업생들이 자식

들과 함께 모교를 방문하여 자신의 학생시절의 

얼굴을 보여주는 것도 역사관에서 이룰 수 있는 

삶의 낭만이라 생각했다. 

또한 법대의 학생문화, 즉 학생들의 각종 학

회와 써클 동아리, 그리고 불의에 항거하여 거

리로 뛰쳐나가던 학생운동의 역사도 충실히 담

으려 했다. 자유와 정의, 민주화의 여정에 목

숨을 바친 고 최종길교수, 김영배 학우, 박동

훈 학우, 조영래 학우 등을 추모하게 된다. 또 

그들이 손가락을 깨물어 쓴 혈서의 원본과 지

하신문 <자유의 종> 등 각종 유인물들을 전시

한다. <하늘이 무너져도 정의를 세워라>는 석

판도 오랜 세월의 곡절을 거쳐 원래의 자리에 

다시 박히게 되었다.

V. 역사관의 과제

본 역사관은 이처럼 법관양성소에서부터 오

늘에 이르는 115년간의 역사를 여러 정치적 굴

곡 속에서도 면면히 정체성(identity)을 유지

하면서 시대적으로 발전해온 면목들을 축약적

으로 보여준다. 무엇보다 그것을 이룩하여 온 

법대 교수진의 노력과 학생들의 학회활동 및 학

생운동을 총체적으로 담으려 하였다.

나는 5년전 유기천 전 총장의 전기 <자유와 

정의의 지성 유기천>을 집필할 때 그가 다닌 히

메지고등학교를 답사한 일이 있다. 당시의 구

제 고등학교는 대학으로 승격하여 코베대학 교

양학부가 되어 모든 자료는 코베대학 역사관에 

있었다. 그 속에 들어가 보니 눈이 휘둥그레질 

정도로 옛문서들을 잘 보관하여 버턴만 누르면 

완벽히 정리 보관된 문서들이 눈앞에 펼쳐져 손

쉽게 이용할 수 있었다. 유기천의 히메지고등 

입학시의 호적등본, 부모의 학비재정보증서, 1

학년부터 3학년까지의 학적부가 고스란히 보

관되어 한국서 구할 수 없는 자료를 손쉽게 고

스란히 구할 수 있었다. 이처럼 역사관은 연구

에 직결되는 곳이다. 

역사관은 상설전시 자료만 가지고는 부족하

다. 같은 자료를 영구히 전시하면 지루하다. 그

래서 방 하나를 따로 <기획전시실>로 만들어 한 

학기당 주제를 바꾸어 전시하여 학생들에게 교

육적으로 신선하게 운영해 나갈려고 한다. 첫 

번 기획전으로 <법관양성소의 법학교육>을 잡

았는데, 눈여겨보시면 법관양성소가 초기부터 

얼마나 규모 있는 세계개방적 교육을 하였는지

를 알 수 있을 것이다. 앞으로 예컨대, <유기천

의 학문세계>, <김증한의 학문세계>, <괴테와 

법학>, <법과 정의의 상징물>, <법대교수들의 

저작물> 등 다양하게 기획해나갈 것이다.

권이혁 전 서울대 총장께서는 지금 한국에

도 아카이브(Archive)의 중요성을 고취시키

기 위해 <아카이브즈 포럼>을 운영하고 계신

데, 오늘날은 도서관 Library와 문서고 Ar-

chive와 박물관 Museum을 합한 Larchiveum

이 필요하다고 최근 <동아일보>에 귀한 글을 쓰

셨다. 바로 이곳 <서암 법학관>이 그런 곳이다. 

법학 도서관과 문서고와 박물관이 함께 작동하

고 있다. 오늘 개관하는 역사관은 서울법대와 

한국법학의 역사를 일부 가시적으로 보여주지

만, 이것이 전부는 아니다. 그보다 어쩌면 더

욱 중요한 것은 연구자들을 위하여 원래 가지

고 있던 ‘귀중문서실’의 기능을 발전시켜나가

는 것이다. 한국법학에 관한 연구를 하려는 사

람은 바로 이곳에서 가장 오리지널한 자료를 

접하면서 출발할 수 있도록 자료를 계속 모으

고 제공해줄 수 있어야 전시와 연구가 계속되

어 나갈 것이다.

결론적으로, 오늘의 서울법대 역사관의 개

관은 이상의 모든 의미를 담아 서울대학교의 캠

퍼스 한복판에 심는 역사적인 날이다. 나 개인

적으로도 22년의 세월에 걸쳐 학교를 위한 자

원봉사로 음지에서 행해온 숨은 작업이 이렇게 

훌륭한 Larchiveum으로 탄생되니 실로 감격

하지 않을 수 없다. 역사관은 결코 지난 과거

의 골동품적 취미의 집합이 아니라 과거를 보

면서 보다 나은 미래를 다짐하는 기도처와 같

은 곳이다. 앞으로 더욱 많은 관심과 보살핌으

로 계속 풍부해지고 비옥화 될 수 있기를 한 마

음으로 빌고 싶다. 역사가 사료에 충실하지 않

고 주관적 이데올로기로 각색될 때 끝없는 논쟁

으로 번지는 불행을 초래한다. 발전을 위하여 

도서관의 Librarian 만이 아니라 Archivalist

도 두어 계속 문서고의 역할을 발전시켜 나가

야 할 것이다. 그 동안 물심양면으로 도움을 주

신 학내외 모든 분들에게 깊은 감사를 드리며, 

오늘의 시간을 축하하면서 좋은 고견들을 주시

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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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월 31일 국산(菊山)법학도서관 1층에서는 법무법인 태평양에서 기부한 자금으로 리모델링 

된 운동실 제막 행사를 가졌다. 이날 제막식에는 우리대학의 김건식 학장을 비롯한 법대 교수들 및 학

생들과 법무법인 태평양의 강용현 변호사와 노영보 변호사가 참석했다.

법무법인 태평양에서는 운동실을 통해 행복하고 건강하게 성장하여 대한민국을 넘어 세계로 뻗어

나가는 인재가 될 것을 당부했으며, 이에 우리대학은 법대 발전에 지속적인 관심에 감사드리며 학생들

이 건강한 학교생활을 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인사를 전하였다.

운동실에는 다양한 운동기계 및 기구가 갖추어져 개인별 맞춤형 체력단련을 할 수 있는 운동실과 간편하게 

씻을 수 있는 샤워실 등의 시설로 나뉘어져 설치되었으며,법대학생 및 교직원이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다.

4월 14일 한국도선사협회의 장학금 전달식이 있었다. 이 자리에는 김건식 학장, 송옥렬 학생부학

장, 김종보 기획부학장과 도선사협회 송정규 회장, 그리고 장학생으로 선발된 법학대학원 학생 4명(김

준규, 김지연, 남소정, 전상용)이 참석하였다. 

송정규 협회장은 큰 꿈과 포부를 갖고 법조인으로서 최선을 다해 국가와 사회를 위해 이바지 해달

라며 학생들에게 당부를 하였으며, 이에 김건식 학장은 학생들이 법조인으로서 꿈을 이루어나갈 수 있

도록 도움을 준 것에 대하여 감사하며 학생들에게는 도선사들의 고마운 뜻을 잊지 않고 학업에 노력

해 달라고 말하였다. 

4월 26일 17동 법학연구동 103호에서 김철수 명예교수를 기리는 세미나실 현판식이 열렸다. 이날 

행사에는 강재섭 전 한나라당 대표, 김경한 전 법무부 장관, 김문환 전 국민대 총장, 김효전 전 동아대 

법대 학장, 박용상 전 헌법재판소 사무처장 등 내외빈과 전현직 교수들이 참석했다. 

김건식 학장은 인사말에서 교수님은 학문적으로도 매우 출중하고 독보적인 업적을 남기셨을 뿐만 

아니라, 엄혹한 시대상황 속에서도 학자적 양심을 지키려고 노력해 오셨고 이는 후학들에게 굉장한 용

기가 되었다며 회상하였다. 성낙인 교수는 처음에 선생님을 기념하는 공간을 조성하겠다고 했을 때 제

자들에게 부담이 될까 사양하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와 후학을 비롯한 55명이 정성을 모았다

며 어렵게 시간을 내어 행사에 참석해 주신 분들께 감사드린다고 말하였다. 

김철수 명예교수는 제자들에게 폐를 끼칠까 처음에는 반대했지만, 좋은 세미나실을 얻게 되어 기

쁘다며 감사의 인사를 전하였다. 또, 정년퇴임 후 명예교수로 있으면서 약 5년 간 세미나를 하던 곳이

어서 감회가 새롭고 이 공간이 후학들의 학습에 많은 도움이 되어 앞으로도 모교가 발전했으면 한다

는 소감을 밝혔다.

주요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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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철수 교수 기념 세미나실 현판식

 한국도선사협회 장학금 전달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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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대 봄축제

 법대 여자동창회 신입생 환영회

지난 5월 13일 법대 여자동창회가 주최하는 여자 신입생 환영회가 열렸다. 이 자리에는 강기원, 김정

희, 성정옥, 윤금중 동문이 참석했으며, 김건식 학장, 정상조 부학장과 여학생들이 자리를 함께했다.

강기원 여자 동창회장은 법학부가 사라지면서 법대 여자 동창회의 존속에 대한 염려가 있었는데 다

행히도 법학대학원생들을 새로이 후배로 맞이하게 되어서 기쁘다고 하였다. 동문들은 학생들의 학교 

생활 이야기를 듣고, 과거 여학생이 한 학년에 한두 명이던 시절의 일화를 말하며 서울법대를 나온 여

성으로 삶을 살아가며 느낀 점을 학생들과 나누었다. 김건식 학장은 현재 여학생 수의 증가로 과거 선

배님들이 다닌 시절과는 달라졌지만 아직도 어려운 점이 많을 것이라면서 학생들이 사회 전반적인 여

성 지위 향상에 노력할 것을 당부하였다. 

여학생들은 선배님들의 명예와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열심히 공부할 것이라며 감사의 마음을 표

하였으며, 이날 공하원(법학부,08) 학생에게 장학금을 수여하는 자리도 함께 마련되었다.

지난 5월 13일, 서울대 중앙 봄축제 폐막일에 맞춰 낮 12시부터 오후 7시까지 정의의 광장에서 법

대 봄축제가 열렸다.‘향응:고기접대’라는 이름으로 열린 이번 봄 축제에는 학교 공부에서 잠시 벗어

나 선후배가 함께 호흡하자는 뜻에서 많은 학생들이 참가하여 들뜬 봄 축제 분위기를 실감케 했다. 이

번 축제에는 고기와 주류가 무료로 제공되었으며 학생들이 모여 앉아 학교 생활과 앞으로의 진로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고, 트렘펄린과 보드게임장에도 축제 내내 자리가 부족할 만큼 좋은 반응을 얻

었다. 또한 광장 바깥에는 법대 학생회에게 바라는 점을 써 붙일 수 있는 판이 설치되어 학생회에 대

한 학생들의 의견을 수렴하였다. 

다만, 작년과는 달리 축제에 별도의 동아리 공연이나 장기자랑 등이 열리지 않아 아쉬운 부분으로 

남았으나, 많은 학생들의 높은 호응과 참여로 서울대 봄축제 마지막 날의 열기를 더했다.

5월 28일 17동 법학연구동 105호에서 법대 39회 동기회 세미나실 현판식이 열렸다. 이 자리에는 39

회 동문들과 이형진 동기회장 및 김건식 학장과 법대 교수들이 축하하기 위해 함께 참석하였다.

김건식 학장은 39회 동문들은 이제 정상을 향해 가는 분들이니 기쁘고 든든하며 1억이란 거금을 자

발적으로 쾌척하여 주어 감사하며, 이 세미나실에서 공부하는 학생들이 선배들의 정을 느끼고 모교에 

대한 사랑도 배웠으면 좋겠다고 인사를 전하였다. 

39회 동문들은 오랜만에 학교에 방문하니 대학시절의 낭만과 열정을 다시 느껴볼 수 있어 감회가 새

롭고 우리 후배들을 위해 미약하나마 이런 역할을 할 수 있게 되어 오히려 감사하다고 소감을 전하였다.

 법대 39회 동기회 세미나실 현판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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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월 5일 100주년 기념관 주산홀에서 이강국 헌법재판소장의 법대 초청강연이 열렸다. 

약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된 이번 강연은 ‘대한민국 헌법재판소의 어제와 내일’이라는 주

제로 ▲ 우리나라 헌법재판소의 창립과 기능 및 현황 ▲ 우리나라 헌법재판의 독자적인 ‘제3의 길’ 모

색 ▲ 헌법재판제도 개혁방안 등에 관한 강의를 하였다.

이강국 소장은 “현행 헌법재판소가 탄생하게 된 것은 헌법개정 과정에서 저항권의 명문화를 주장

하는 야당과 이에 반대하는 여당 사이의 타협의 산물인 측면이 있었다.”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20여년 간 헌법재판소는 각고의 노력 끝에 국민들로부터 가장 신뢰받는 기관이 되었다.”고 말했다. 이

강국 소장은 이제 우리 헌법재판제도도 제대로 된 틀을 갖추게 된 만큼 외국의 이론을 단순히 수입하는 

데서 그치지 않고, 보다 우리의 현실에 맞는 제도를 수립해 나가야 하며 이미 헌법재판소는 관련된 준

비작업을 해 나가고 있다고 밝혔다. 이후 이강국 소장은 학생들과의 질의 답변을 통해 최근에 문제가 

되었던 재판의 독립성과 관련하여 본인의 생각을 밝혔다.

한 시간 넘게 진행 된 이번 강연은 예비 법조인들의 높은 관심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자리가 되었다. 

 

김현 서울지방변호사회장의 법대 초청강연이 지난 4월 19일 법학강의동 601호에서 열렸다. 김현 

회장은 FTA와 한-EU FTA에 따른 법률시장 개방으로 인해 변화의 물결이 일어나고 있다면서 ‘법률

시장 개방과 우리의 대책’을 주제로 이야기하였다.

법률시장개방의 의의, 법률서비스 분야를 중심으로 한 대한민국 FTA의 주요내용, 영미계 로펌의 

경쟁력 및 한국 시장 예상 정도, 법률시장개방을 대비한 한국 재야법조계의 변화, 국제화시대에서 국

내 변호사들의 대응책 등에 대한 설명으로 진행되었다. 김 회장은 법률시장을 개방한다는 것은 국내 투

자의 활성화를 일으켜 국가 경제발전에 도움을 주게 될 것이며 동시에 한국 법률 시장을 확대시키는 결

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예상하였다. 따라서 이러한 거스를 수 없는 시장 개방의 물결 속에서 한국 시장

에 진출하려는 외국 로펌의 저의를 정확히 읽고 경쟁력을 키워야 할 것이라고 강조하였다.

 이강국 헌법재판소장 초청강연

 김현 서울지방변호사회장 초청강연

 법학대학원 2010년 하계 실무수습 설명회

지난 4월 20일부터 30일까지 법학대학원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계실무수습 설명회가 열렸다. 국내 로펌들을 비롯한 공공기관 및 시민단체 등이 참

석한 이번 설명회 자리는 학생들에게 실무수습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유도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학생들은 관련기관 실무자들의 안내와 다양한 업무

에 관한 소개를 들으며 현장에서 별도의 배정된 시간을 통해 실무수습에 대한 궁금점을 해소할 수 있는 효율적인 설명회의 자리가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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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 신간소개

 

 

법학연구소가 주최하는 Foreign Authority Forum 초청강연이 3월 5일 17동 서암홀에서 개최되

었다. 이날 뮌헨대 법학부 Gehard Ries 교수는 ‘독일에서의 반차별입법의 내용과 법률사실적 효력’

을 주제로 발표했다. 

Gehard Ries 교수는 반차별조항이 유럽경제공동체 지침으로부터 영향을 받아 독일 법체계에 처음 

도입되었다고 설명하면서, 2006년에 제정된 일반균등대우법(AGG)으로 인해 독일에서는 인종, 성적 

정체성, 연령 등으로 인한 차별이 포괄적으로 금지되었다고 밝혔다.

 

서울대학교 기술과 법 센터는 지난 3월 20일 ‘특허법주해’ 출판 기념회를 가졌다. 이날 기념회는 편

저자인 정상조 교수의 사회로 공동저자인 박성수 수원지법 부장판사의 경과보고를 시작으로 이영애 국

회의원, 김이수 특허법원장, 고정식 특허청장, 김현 서울지방변호사회장의 축사가 이어졌다. 

판검사와 변호사 등 법조계 실무가들과 특허청 전문가와 학계교수 등 38명과 공동으로 편찬한 이 책

은 지난 1998년 특허법원이 개원한 이래 처음으로 특허법 주해서가 발간된 것으로 심도 있는 특허법에 

대한 이해와 연구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특허법주해 제1권은 총칙, 특허요건 및 특허출원, 심사, 특허료 및 특허등록, 특허권 등에 대해 다

루고 있고 제2권은 특허권자의 보호, 심판, 재심, 소송,‘특허협력조약’에 의한 國際出願, 보칙, 벌

칙 등을 다루고 있다. 

 

서울대학교 기술과 법 센터와 연세대학교 의료ㆍ과학기술과 법 센터가 공동으로 ‘공인인증의 문제점

과 해결방안’이란 주제로 지난 5월 4일 JW 메리어트 호텔에서 세미나를 개최하였다. 

임종인 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장의 사회로 진행된 이번 세미나 1부에서는 김기창 고려대 법대 교수

와 오병철 연세대 법대 교수가 공인인증 제도 개선방향을 주제로 발표자로 나섰고, 김승주 성균관대 교

수와 김기영 Initech 상무가 토론자로 의견을 밝혔다. 이어서 진행된 2부에서는 홍진배 방통위 인터넷

정책과장과 장영환 행안부 정보보호정책과장이 공인인증에 관한 법정책에 대한 내용으로 발표하였으

며, 김명호(Microsoft National Technology Officer) 박사와 김광준 NHN 경영지원 그룹장, 이기혁 

SK텔레콤 IT 보안팀장이 토론자로 나섰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정부ㆍ학계ㆍ업계 전문가들이 참여하여 공인인증서 제도 해결방안에 관한 다양

한 의견이 논의되었다.

 공인인증의 문제점과 해결방안에 관한 세미나

 특허법주해 출판 기념회

 뮌헨대 Gehard Ries 교수 초청강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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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동정

김건식 교수 _ 기업지배구조와 법 (소화)

우리 사회는 지난 한 세기 동안 거의 모든 영역에서 변동을 겪었으며, 이는 인류역사상 유례없는 격변의 시기였다. 변화 중에 긍정적인 것도 적

지 않았으며, 1960년대 이후의 급속한 경제성장은 세계적으로 부러움의 대상이 되기도 했다. 이런 상황에 발 맞춰 지난 40년간 우리 기업지배구

조도 꾸준히 변화하였다. 특히 1997년 경제위기를 계기로 우리 기업지배구조는 국내외적으로 획기적인 전환의 압력을 받게 되었다. 『기업지배구

조와 법』은 이렇게 지난 40년에 걸친 우리 기업지배구조의 변천을 생태학적인 시각에서 살펴보고 있다. 

김건식, 노혁준, 박준, 송옥렬, 안수현 _ 회사법 (박영사)

『회사법』은 회사의 특징과 기능과 같은 기초부터 회사의 설립, 운영구조, 이사, 감사, 기업회계, 회사재무, 적대적 기업인수와 경영권, 회사조직

의 근본적 변경등의 주제를 다룬다. 이렇게 회사법적으로 문제되는 상황과 그와 관련한 구체적 법리가 현실적으로 만나면서 빚어지는 다양한 양상을 

판례를 통하여 살펴보며 이를 통해 학생들이 비판적이고 종합적인 사고력을 키우는 것이 궁극적인 목표이다. 이 목표를 효과적으로 실현하기 위해서

는 법규정과 판결의 표면적인 논리구조를 수동적으로 수용하는데 그치지 않아야 한다고 강조한다. 

권오승 교수 _ 법으로 사랑하다 (홍성사)

이 책은 권오승 교수의 자전 에세이 집으로, 1부 ‘꿈과 비전의 형성’은  출생부터 유학 생활과 신앙적 편력, 두 아들의 결혼생활까지를 포함하는 권

오승 교수와 가족의 이야기를 하고 있다. 이어 2부 ‘법학교수의 꿈과 비전’에서는 신앙과 전공을 연결시키며, 우리나라를 벗어나 아시아에 이르는 넓

은 비전을 보여주고 있다. 3부 ‘삶의 현장에서’에서는 대학 캠퍼스, 사법개혁의 현장, 공정거래위원회 등 구체적인 현장에서의 경험과 생각을 이야기

하며 아시아법연구소와 크리스천 리더십 아카데미에 대한 이야기로 끝을 맺고 있다.

정인섭 교수 _ 新 국제법강의 - 이론과 사례 (박영사)

『국제법강의』는 우리의 현실 속에서 왜 국제법적 지식이 필요한가에 대한 동기유발을 자극하기 위하여 한국의 경험과 시각을 충분히 반영하는 데 

역점을 둔 강의용 교재로, 3년 여에 걸쳐 집필되었다. 또한 이론 중심의 교과서와 Cases & Materials 형식의 교과서를 절충하여, 기본적인 이론을 소

개하면서도 국제판례와 법령과 같은 각종 자료를 함께 수록하였다. 전체적으로 영어로 된 국제판례 원문이 상당한 분량을 차지하는 것이 특징이다.

『국제법강의』는 국제법 일반이론으로부터 조약법, 해양법, 국제기구론은 물론 국제환경법, 국제인권법, 국제분쟁의 평화적 해결 등 국제법의 전

분야를 망라하고 있다. 

정인섭 교수 외 _ 국제법판례 100선(개정판) (박영사)

재작년 여름에 출간되었던 『국제법 판례 100선』의 개정판이다. 『국제법 판례 100선』은 국제법 학습에 필수적인 110여 개의 판례를 선별하여, 그 

사안의 핵심적 쟁점과 결론은 한글로 소개하고 해당 판결문은 영어 원문을 발췌 수록하는 형태로 구성되어 있다. 이번 개정판에서는 기존의 판례 중 1

개가 삭제되고 4개가 추가되었으며, 짧게 발췌된 판례의 영어원문과 한글 설명 부분 등이 보충되었다.

한인섭 교수 외 _ 국민의 사법참여 (경인문화사)

한인섭, 한상훈 교수가 공저한 『국민의 사법참여』는 국내에 2008년부터 국민참여재판이 도입된 이래 한국사회에서의 운영 및 현황과 전망 등에 

대해 다루고 있다. 본 책은 국민의 사법참여 : 어디까지 왔나, 어디로 가야 하나, 국민참여재판 - 어떻게 준비하고 진행할 것인가, 국민참여재판을 시

행하기 위한 구체적 준비와 유의점, 시행 6개월의 현황과 평가, 시행 1년, 그 평가와 전망, 2008년 부산지방법원의 국민참여재판의 경험 및 시민참관

기의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한인섭 교수 외 _ 법조윤리 (박영사)

『법조윤리』는 법학전문대학원의 필수과정인 법조윤리의 강의를 위한 교재로, 법조인의 사회적 역할이 더욱 중시되는 현실에서 학생들의 법조인관

을 성숙시키고 법조인의 직업윤리와 공적 책임을 높임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본 책은 13개의 장으로 구성되었으며 각 장에서는 법조윤리란 무엇인가, 

변호사의 윤리, 변호사와 의뢰인의 관계, 변호사의 기본의무, 이익충돌회피의무, 의뢰인의 유치와 광고, 변호사의 보수, 기업법무와 변호사윤리,  변

호사의 공익법률활동, 변호사 징계, 법관의 직무윤리, 검사의 직무와 윤리 등에 대해 다루고 있다. 

한인섭 교수 외 _ 한국의 공익인권소송 (경인문화사)

『한국의 공익인권 소송』은 전문적 법학교육과 연수에 기여하고 공익인권 교육의 방향성의 제시를 목적으로 지난 20여년간의 공익인권소송 중 한

국을 대표할 수 있는 26개의 사례를 선별, 30여명의 변호사를 집필진으로 섭외하여 정리한 1천여쪽에 걸친 방대한 내용을 싣고 있다. 본 책에서 다루

고 있는 사례들은 성소수자, 소비자, 환경피해, 양심적 병역거부 등 사회의 다방면에 걸쳐 있으며, 관련 판례와 더불어 사건흐름의 이해를 위한 소송

개요와 소송자료들을 수록하여 예비법조인들의 실무적 경험의 향상도 꾀하고 있다.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이 기획하

고 한인섭 교수와 이석태 변호사가 대표편집했다. 

기업지배구조와 법

회사법

법으로 사랑하다

新국제법강의 

이론과 사례

국제법판례 100선

(개정판)

국민의 사법참여

법조윤리

한국의

공익인권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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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교수 _ 인권의 좌표 (Making sense of human rights), James W. Nickel 저 / 조국 역 (명인문화사)

이 책은 조국 교수가 미국 마이애미대학 로스쿨 및 철학과 교수인 James W. Nickel의 Making Sense of Human Rights를 번역하여 출간한 책

이다. 이 책에서는 인권에 대하여 차분하고 꼼꼼한 접근을 시도하고, 인권문제 연구자나 인권운동 활동가가 당연한 것으로 전제하거나 간과해왔던 여

러 가지 사항에 대하여 (법)철학적 분석을 전개하면서, 현대 사회에서 인권의 좌표를 정립하고 있다.

조국 교수 _ Litigation in Korea(Elgar Korean Law Series) (Edward Elgar Pub)
조국 교수의 『Litigation in Korea』는 영문으로 저술되어 해외 독자의 한국 사법체계 전반에 대한 체계적인 이해를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한국

의 민사, 형사, 헌법, 행정, 특허 등 국내 주요 공사법 소송 전반에 걸친 다양한 범위의 주제를 다루고 있으며, 또한 이와 관련된 국내의 중요 판례를 

소개하고 있다.

이원우 교수 _ 경제규제법론 (홍문사)

『경제규제법론』은 1990년대부터 2009년까지 20여 년간 국내외 발표했던 논문들 가운데 경제규제와 관련된 것을 모아 체계적으로 편집한 것이다. 

논문은 특정한 제도의 내용을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그 제도의 변화를 둘러싼 다양한 논증의 근원을 파헤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경제규제법의 구조와 

체계, 경제규제와 규제개혁, 경제규제의 헌법적 한계와 재산권보장, 경제규제조직법, 경제규제를 위한 법적 수단, 경제규제의 실효성확보수단, 경제규

제에 대한 법적 통제, 공공주체의 경제활동과 민영화, 개별경제영역(전문규제분야)에서의 경제규제 등을 다루고 있다.

고학수 교수 외 _ 범죄 및 형사정책에 대한 법경제학적 접근(Ⅰ) (한국형사정책연구원)

국내에서 법경제학에 대한 연구가 점차 이루어지고 있으나 형사정책과 관련한 법경제학적 연구가 미진한 상황에서 한국형사정책연구원과 외부 전

문가들이 함께 ‘범죄 및 형사정책에 대한 법경제학적 접근’이란 주제로 연구를 시작하게 되었다. 각 장은 범죄와 형사정책에 관한 법경제학 일반론, 범

죄 및 형벌의 경제적 분석과 사례연구, 범죄 및 형벌의 경제적 분석과 사례연구, 범죄 및 형사정책에 대한 행태법경제학적 접근, 범죄비용, 범죄의 심

각성 예, 국내외 형사사법기관의 예산 지출 실태와 법경제학적 함의, 형사정책분야에 있어 비용-편익분석 기법의 의의와 적용 등으로 이루어졌다.   

서울대학교 경쟁법센터 _ 공정거래법의 쟁점과 과제 (법문사)

서울대 법학연구소 경쟁법센터가 시리즈로 출간하게 될 경쟁법 연구총서의 제1권으로서, 총 17편의 논문을 편의상 3편으로 나누어 편집하였다. 

제1편에서는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지위남용과 카르텔에 관한 쟁점과 과제들을 다루고 있고, 제2편에서는 불공정거래행위에 관한 쟁점과 과제들을 분

석하고 있으며, 제3편에서는 통신과 전력, 금융 등과 같은 규제산업에서 제기되는 경쟁법적 쟁점과 과제들을 다루고 있다.

최종고 교수

최종고 교수는 4월 14일 프라이부르그대학 한국동창회장직을 맡아 9월 예정인 프라이부르그 법대 교수들의 본교방문 등을 대비하고 있다. 4월 28일

에는 주한 독일 대사 Hans-Ulrich Seidt 박사를 ‘법과 문화’ 포럼에 초청하였다. 5월 6일에는 지난 22년간 귀중문서실로 운영하여 온 자료들을 기초로 

서울법대 역사관을 개관하면서 기념강연을 하였다. 요즘은 한국인물전기학회 창립 10주년 기념심포지움과 전기 및 자서전 개최를 준비하고 있다.

조국 교수

조국 교수는 동아일보 창간 90주년을 맞아 기획된  ‘2020년 한국을 빛낼 100인’에 선정 되었다. 2020년 차세대 한국 사회의 지도자들 가운데 개

혁적인 인물의 한 사람으로 학계는 물론 사회적으로도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며 선정 이유를 밝혔다.

양현아 교수

양현아 교수는 2월 27일 한국젠더법학회 제4기 회장으로 선출되어 연임하게 되었다. 또한 2월 5일과 6일에 홍콩에서 개최된 아시아 법과 사회 학

회(Inaugural East Asian Law and Society Conference) 창립대회에 참석하였다.  

고학수 교수

고학수 교수는 2010년 3월 방송통신위원회 소속의 ‘규제개혁 및 법제선진화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되었다. 대한변호사협회로부터는 임기 2

년의 외국법자문사 징계위원회 예비위원으로 위촉되었다.

교수 신간소개

인권의 좌표

최종고 교수

조국 교수

양현아 교수

고학수 교수

Litigation in Korea

경제규제법론

범죄 및 형사정책에 

대한 법경제학적 

접근(Ⅰ)

공정거래법의 

쟁점과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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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3-22
2010-05-28

납입액 기간 합계
(10.03.01~10.05.31)
연간 합계
(10.01.01~10.05.31)

2010-04-07
2010-05-20

납입액 기간 합계
(10.03.01~10.05.31)
연간 합계
(10.01.01~10.05.31)

700
1,000

1,700

2,700

10,000
200

10,200

10,700

정순섭
법무법인 광장

서울법대 ALP 11기 동창회

윤태석

학  술

위  임
위  임

금융법센터지원

2010-04-30
2010-05-11
2010-05-19
2010-05-26
2010-05-26
2010-05-31
2010-05-31
2010-05-31

납입액 기간 합계
(10.03.01~10.05.31)
연간 합계
(10.01.01~10.05.31)

1
1

2,000
1
1

1,000
500

1

60,473

112,981

차재세
장윤혁
신희택
전일호
최지석
호문혁
호문혁
차재세

2010-03-02
2010-03-05
2010-03-05
2010-03-05
2010-03-08
2010-03-11
2010-03-11
2010-03-16
2010-03-25
2010-03-26
2010-03-26
2010-03-30
2010-03-31
2010-04-04
2010-04-08
2010-04-08
2010-04-08
2010-04-08
2010-04-09
2010-04-09
2010-04-13
2010-04-13
2010-04-27
2010-04-27
2010-04-28

1
10,000

1,000
1,000
1,000
1,000

1
1,000
1,000

1
1
1

10,000
2,250

25,000
300
300
300
100

2,560
100

1
1
1

50

차재세
법대최고지도자과정 제10기 동문일동

한화증권
(주)한화
대한생명보험(주)
박  준
장윤혁
(주)한화갤러리아
한화손해보험(주)
전일호
최지석
차재세
법무법인(유) 태평양
Eyagi(이야기) CAFE
김&장 법률사무소
김문환
김경한
정정길
정재황
서석호 외 26인
김상희
장윤혁
전일호
최지석
서  민

학  술
시설물
장  학
장  학
장  학
시설물
도  서
장  학
장  학
위  임
학  술
학  술
시설물
장  학
시설물
시설물
시설물
시설물
시설물
시설물
시설물
도  서
위  임
학  술
시설물

학  술
도  서
시설물
위  임
학  술
시설물
시설물
학  술

법대 39회 동기회 발전기금 기부자 명단 (2010.01.22)

(161명 및 1개 단체, 합계 금 1억원, 고액기부자 및 가나다순)

김광수, 유재만, 윤재승, 이형진(회장), 청석회 

국상종, 김용호, 박광천 

김재호, 박기웅, 박종백, 정성호, 진상윤 

강동욱, 강희철, 김대영, 김동섭, 김상호(서울), 김순평, 김영성, 김원일, 

김종길, 김주현(변호사), 김진국, 김태범, 김형두, 류두현, 문미숙, 민병훈, 

박민배, 박성원, 박성호(변호사), 박익수, 박재태, 박종구, 박준효, 박형섭, 

반종상, 서동우, 서창훈, 서홍직, 손영재, 송석윤, 송세빈, 송재원, 송준길, 

오관석, 유영상, 윤경식, 윤병철, 윤희선, 이건행, 이동신, 이문우, 이상훈(

변호사), 이승량, 이승섭, 이승철, 이영대, 이원기, 이태섭, 이현규, 이호일, 

장승화, 장용석, 전용희, 전정훈, 정긍식, 정병문, 정진수, 정희창, 조영균, 

조영삼, 조응천, 최명석, 최성우, 최순용, 최영로, 최원식, 최학세, 하석원, 

한문철, 한택근, 현병훈, 홍석한, 홍임석, 황성규, 황창식 

전우현 

강신중, 강찬우, 강효상, 공세봉, 국민수, 김대성, 김상호(수원), 김인호, 김재용, 

김재원, 김제완, 김종률, 김주현(검사), 김창희, 김태영, 김필곤, 노상범, 문병상, 

박민호, 박상균, 박요찬, 박정훈, 박제균, 박태경, 박흥찬, 배태곤, 백명현, 백태웅, 

서철원, 송우철, 신은철, 안영진, 양현주, 오규진, 이건리, 이광만, 이민걸, 이원형, 

이은중, 이준봉, 임범석, 정남성, 정용달, 정인섭, 정종관, 정진경, 정홍화, 조성욱, 

조원철, 주용중, 채인석, 최재경, 최주현, 한동규, 허부열, 홍성환

김영진, 김의환, 김주원, 박익환, 박정식, 박홍석, 우종균, 윤준호, 이계진, 이내주, 

이상진, 이석수, 이인식, 이재우, 이헌철, 이효두, 정영훈

2010.03.01 - 2010.05.31
단위 : 만원  

법과대학

법학발전재단

법학연구소

납기일 이름 금액 기금용도 납기일 이름 금액 기금용도납기일 이름 금액 기금용도

기관명 일 시 일 정

2010년 1학기 개강
서울법대 초청강연 이강국 헌법재판소장 특강 (주제 : 헌법재판소의 어제와 내일)
중간시험
서울법대 초청강연 김현 서울지방변호사회장 특강 (주제 : 법률시장 개방과 우리의 대책)
서울법대 역사관 개관식
서울법대 여자동창회 신입생 환영회
복수노조 시대의 노사관계 / 이철수 교수 (서울대 법과대학)
Inhalt und rechtstatsachliche Wirkung der Antidiskriminierungsgesetzgebung in Deutschland / Prof. Gerhard Ries (Ludwig-Maximilians-Universitat Munchen)
Lawyers and Globalization: A Sociology of International Finance Law / Prof. Mark J. Osiel (University of Iowa)
Richtlinien zur Sterbebegleitung der Bundesärztekammer Deutschlands / Prof. Erwin Deutsch (Universität Göttingen)
이슬람금융의 법적 과제 - 이슬람채권‘수쿡’을 중심으로 / 정순섭 교수 (서울대 법과대학)
Theoretical Basis and Regulatory Framework for Microtrade: Combining Volunteerism with International Trade toward Poverty Elimination / 이용식 교수 (University of Sydney)

미국의 배심제도와 과학주의 / 이재협 교수 (서울대 법과대학)
한국의 공익인권 소송 / 이석태 변호사 (법무법인 덕수)
우리 대법원 법해석론의 전환 : Ronald Dworkin의 눈으로 읽기 / 김도균 교수 (서울대 법과대학)
Globalization and Singapore Legal Education / Prof. Alexander Loke (National University of Singapore)
State, Regional Organization and Global Order - Political and Legal Perspectives of International Cooperation in 21. Century- / Hans-Ulrich Seidt (주한독일대사관 대사)

일본 명치헌법의 제정과 그 내용에 관한 일고찰 / 姜光文연구원 (일본 동경대학교 법학정치학연구과)
Subregionalism and transgovernmentalism in the emerging regional architecture for Asian human rights governance: heading towards a synergistic 
relationship? / Prof. Andrew M. Wolman (한국외국어대학교)
미디어와 만나는 새김아트 / 정병례 원장 (고암 전각예술원)
Market Definition in Online Advertising / Prof. Daniel Rubinfeld (University of California, Berkeley School of Law)
동아시아 공동체의 형성과 법률가의 역할 / 권오승 교수 (서울대 법과대학)
금요강좌 (국제통상ㆍ거래법센터 공동주최)
Alexander Loke 교수 초청 세미나
Morishita Tetsuo 교수 초청 세미나
준법감시전문가과정 제2기 (금융투자교육원 공동주최)
특허법주해 출판기념회
공인인증의 문제점과 해결방안 세미나
학술대회 (주제 : 헌법재판소 결정 분석 및 사형제도와 범죄억지력의 관계 / 국제앰네스티한국지부 등 공동주최)
학술대회 (주제 : 쟁의행위와 업무방해 / 국가인권위원회, 한국노동법학회 공동 주최)
American Society of International Law 104th Annual Meeting 참관 
유통분야공정거래교육 (주1회)
변호사특별연수 (공정거래법의 이론과 실무)
The 2nd SNU Competition Forum
제2차 정책세미나 (공정거래법의 쟁점과 과제)
경쟁법센터 연구총서 1 발간 (공정거래법의 쟁점과 과제)

법과대학/
법학전문대학원

법학연구소

금융법센터

기술과 법센터

공익인권법센터

경쟁법센터

국제통상ㆍ거래법센터

 03/02
 04/05
 04/12~04/17
 04/19
 05/06 
 05/13
 03/03
 03/05
 03/10
 03/12
 03/17
 03/18
 03/31
 04/07
 04/14
 04/23
 04/28
 05/06
 05/12
 
 05/19
 05/25
 05/26
 03/12~05/28
 04/23
 04/24
 04/28~07/07
 03/20
 05/04
 04/26
 05/28
 03/24~03/27
 03/03~03/17
 04/10, 04/17
 04/23
 05/14
 05/14


